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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골프고 출신 메이저퀸 전인지

(21하이트진로)가 시즌 다섯번째 우승

컵을 거머쥐며 한국여자프로골프

(KLPGA) 상금왕을사실상굳혔다

전인지는 25일 경기도 광주 남촌 골프

장(파716571야드)에서열린 KLPGA투

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KB금융스

타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

보기 2개를묶어 2언더파 69타를쳐최종

합계10언더파274타로정상에올랐다

김해림(24롯데)에 3타차열세를뒤집

고 1타차역전우승을거둔전인지는 지

난 7월하이트진로챔피언십 이후 5개대

회만에우승컵을추가 상금왕과다승왕

경쟁에서턱밑까지따라붙은박성현(22

넵스)의추격권에서벗어났다

우승상금 1억4000만원을보탠전인지

는시즌상금9억1575만원으로늘려 400

여만원을 늘리는데 그친 박성현에 2억

7000여만원차이로달아났다

남은 대회가 3개 뿐이라 박성현이 따

라잡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

전인지는 또 이 대회 우승으로 한국에

서 메이저대회 2승 일본에서 2승 미국

에서 1승등한국일본미국에서메이저

대회 우승 트로피만 5개를 쓸어담는 진

기록을세웠다

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 박인비

(27KB금융)는 2타를 줄여김해림과함

께 공동 준우승(9언더파 275타)을 차지

했다 연합뉴스

전인지가 25일경기도광주시남촌골프장(파716571야드)에서열린 KLPGA투어시즌마지막메이저대회인 KB금융스타챔피

언십최종라운드6번홀에서버디를성공한뒤미소짓고있다 KLPGA 제공

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(18사진)가

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푸본타

이완 챔피언십(총상금 200만 달러) 우승

을 차지했다 리디아 고는 25일 대만 타

이베이의 미라마르 골프 컨트리클럽(파

72)에서열린 대회마지막날 4라운드에

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 보기 1개로 7언

더파 65타를 쳤다 최종합계 20언더파

268타를 기록한리디아고는 9월 에비앙

챔피언십 이후 1개월여 만에 승수를 추

가했다 시즌 5승을 기록한 리디아 고는

LPGA 투어통산 10승째를기록하며투

어 사상 최연소(18세6개월1일) 10승 선

수가 됐다 이 부문 종전 기록은 낸시 로

페스(58미국)가 1979년에세운 22세2개

월5일이었다

리디아 고는 우승

상금 30만 달러를 보

태 시즌 상금 271만

6753달러로 1위 자

리를 지켰고 박인비

(27KB금융그룹)와

동률이던 올해의 선

수 부문에서도 단독 1위에 올랐다 또

26일 발표되는새로운세계랭킹에서박

인비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르게 됐다 올

해 2월 세계 1위에 올랐다가 6월 박인비

에게 1위 자리를 내줬던 리디아 고는 약

4개월만에 1위자리를탈환했다

연합뉴스

리디아고 박인비 제치고세계 1위

푸본타이완챔피언십 18세6개월1일만에 LPGA 10승

광주 FC의팀역대최다승경신이다음

으로미뤄졌다

광주 FC가 25일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

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35라운드 인천

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00으로 승

부를가리지못했다 전후반내내경기를

주도했지만 결정적인 골이 터지지 않으면

서 팀 역대 최다승인 10승을 만드는 데

실패했다

김호남송승민조용태를 전면에 내세

운 광주는 임선영허재녕여름으로 중원

을 채웠다 이으뜸송성범김영빈이종

민을포백수비진으로해모처럼제종현이

수문장으로선발출전에나섰다

전반전초반광주는 65%의점유율을과

시하면서 흐름을 끌고 갔다 광주가 전반

15분 여름의 중거리 슈팅을 시작으로 측

면을 공략하면서 선제골 사냥에 나섰다

반면 인천은 전반전에 단 한차례 슈팅을

날리는데그치면서광주의일방적인흐름

이 전개됐다 그러나 광주의 세밀함이 아

쉬웠다 경기를 장악하고도 골을 만드는

마지막한방이부족해다

00으로 전반을 끝낸 광주 남기일 감독

은 후반 시작과 함께 조용태를 빼고 파비

오를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

파비오로공격의스피드를높인광주는후

반전에도점유율을가져가면서공세를이

어갔다

그러나 팽팽한 힘겨루기만 계속 될 뿐

시원한 공세가 없었다 후반 35분 이종민

을 대신해 김의신을 넣은 남기일 감독은

후반41분허재녕을대신해오도현을투입

하며제공권을강화했지만이렇다할결과

가 나오지는 않았다 후반 38분 송성범의

매서운중거리슈팅도인천의벽에막히는

등끝내상대의골망을흔들지못했다

인천도후반전단한차례의슈팅도날리

지 못하는 등 전후반 통틀어 하나의 슈팅

과유효슈팅만을남기고짐을싸야했다

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승점 1점을

보탠광주는9승12무14패(승점 39)로 10위

를유지했다

이날 울산을 상대한 9위 전남(10승12무

13패승점 42)이 25 패를 기록하면서 승

점차이는 3점으로좁혀졌다 이날전남은

스테보의 12호골과최효진의마수걸이골

이나왔지만울산코바에해트트릭을허용

하는 등 5실점을 하며 5연패의 부진에 빠

졌다 김여울기자wool@kwangjucokr

광주FC 인천전 아쉬운 무승부

광주 FC의 공격수 파비오(10번)가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

서열린인천유나이티드와의경기에서상대수비수와공을다

투고있다 광주 FC 제공

전인지 시즌5승

KB금융골프 박인비준우승

경기주도하고도 00

창단 최다승경신미뤄져

내달 7일 9위 전남과격돌

파비오의공격


